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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GA 투어, 10년 거리두기 끝 트럼프 ‘도럴 골프장’ 개최

등록 2026.05.04 07:31:38

[도럴(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에서

열린 캐딜락 캠피언십에서 우승한 캐머런 영이 지난달 30일 첫 날 경기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2026.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

국 플로리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에서는 10년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치러졌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3일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곳에서의 PGA 투어 복귀의 의미를 전했다.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은 2016년까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이 열린 곳이다. 

올해 같은 이름의 시그니처 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이 신설되면서 10년 만에 PGA 투어 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이곳에는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암살 시도 이후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의 모습을 묘사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WP는 “골프계 최고 권위의 PGA 리그가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해 왔으나 두 번째 임기에는 그를 다시 환영했다”고

전했다. 



WP는 “공개적으로 그에게 반대했던 일부 기관들이 물러섰고 PGA 투어처럼 조용히 저항했던 곳들조차도 그에게 순응하는 모

습을 보였다”며 “이제 화려함과 명성을 자랑하는 골프계 최고 권위의 투어가 그의 리조트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자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는 1일 ”PGA 캐딜락 챔피언십이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 대회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대회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번 주말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PGA 투어는 지난해 8월 PGA 투어 일정의 주요 대회 장소였던 도랄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도랄은 원래 ‘도랄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타이거 우즈, 잭 니클라우스, 닉 팔도와 같은 골프계의 거장들이 ‘블루 몬스

터’ 코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곳이다. 

트럼프는 2012년 파산 절차를 밟던 리조트를 1억 5000만 달러에 매입한 후 약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재단장했다. 

그는 프로암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호스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2015년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곧바로 많은 멕시코인들을 마약상과 강간범으로 매도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

키면서 PGA 투어 개최가 중단됐다. 

PGA 투어, PGA 오브 아메리카, 미국 골프협회, LPGA 등은 그해 7월 공동성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대선 정치에 대해 언급하

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자신들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명이 나온 뒤 1주일 뒤 미국 PGA는 트럼프의 로스앤젤레스 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를 취소했다. 

이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지은 지 PGA 투어는 도랄 대회 개최를 중단하고 멕시코시티로 장소를 옮긴다고

발표했다. 

3일 끝난 PGA 투어 캐딜락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합계 19언더파를 기록한 캐머런

영이 우승해 상금 360만 달러를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마이애미대에 입학해 골프를 할 계획인 손녀 카이 트럼프를 포함한 가족 몇 명과 함께 3일 정오 직후

도착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경기가 끝난 후 영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축하를 받았고 이어서 짧은 악수를 나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 국제일반
	美 PGA 투어, 10년 거리두기 끝 트럼프 ‘도럴 골프장’ 개최

